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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만감류 노지 및 시설 재배에 대한 생육 특성

 국내·외 주요 만감류 품종의 시설재배 생육 특성 비교

 서귀포시 강정(본원)에서 ‘탐도3호’, ‘신예감’, ‘진지휘’에 대하여 시설재배 생육 및 과

실 특성을 조사하였다. 

 ‘탐도3호’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재배 년수가 경과 

할수록 과실 품질이 우수하였으나 과피색은 옅어지는 경향이었다. 

 ‘신예감’도 감귤연구소에서 육성한 연내 수확용 만감류 품종으로 종자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기술 및 당도 12°Bx 이상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물 관리 기술 개발 등이 필요

하였다.

 ‘진지휘’는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육성지에서 수확기는 1~2월이며 무가온·소가

온 재배에서 당도 13
。
Bx 이상 과실이 생산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10.2~12.2

。
Bx 정도로 다소 낮았으며 유묘기 수관 확대가 더디고 조금만 열매가 달려도 해거리가 

심하였다.

‘미하야’도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으로 과실 품질은 당도 8.1~10.4
。
Bx, 산함량 

제주 지역에서 만감류는 매년 면적이 증가되고 있지만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일부 품종에 집중되어 재배되고 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조기 출하와 집중 출하로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만감류 하우스 재배시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지 
재배를 원하고 있지만 적합한 품종이나 재배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ʼ16년부터 ̓ 18년까지 3년 동안 국내외 주요 만감류에 대한 시설 
및 노지 재배 특성을 조사 결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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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75% 정도로 품질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탐도3호’, ‘신예감’, ‘진지휘’, ‘미하야’품종은 모두 과피색(a*) 값이 30 이상으로 짙은 

붉은색을 띠고 있다.

 ‘수루미’도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2월 당도 12.7~13.2°Bx, 산함량 1.59~1.59% 

정도로 조사되었다. 3월 수확기인 점을 감안하면 과실 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

만, 과다 착과 후 고사되는 나무가 많고 꼭지부분이 오목하여 부패과 발생이 많으며 대과

의 품질이 낮은 단점이 관찰되었다. 

 국내·외 주요 만감류 품종의 노지재배 생육 특성 비교

 국내외 주요 만감류의 노지재배 특성을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조사한 결과 ‘신예감’이 

당도 11.5~11.8
。
Bx, 산함량 0.77~0.84%로 조사되었고,  ‘황금향’은 당도 9.8~11.6

。
Bx, 

산함량 0.88~1.16%로 조사되었다.  ‘진지휘’, ‘탐도3호’, ‘감평’인 경우 개화량은 부족하

지 않았으나 생리낙과가 많아서 열매가 부족하였다.  ‘미하야’는 노지재배 시 산함량 감소

가 빠르게 되어 품질이 매우 낮았다. 

 국내외 주요 만감류의 노지재배 특성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조사한 결과,  ‘황금향’은 

12월 상순 당도 12.0
。
Bx, 산함량 1.18%였으며,  ‘감평’은 11월 중순 당도 11.4

。
Bx, 산함

량 1.44%였다. 하지만 꼭지부 미세균열이 발생하였고 궤양병 발생도 많았다. 

품종별 노지재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신예감’은 ‘부지화’보다 착과량, 꼭지

부 미세균열, 궤양병, 식감 등이 부족하고 종자 발생, 가시, 격년결과 등이 문제되었다. ‘

탐도3호’, ‘감평’, ‘미하야’, ‘진지휘’는 조사 항목 모두에서 ‘부지화’보다 생육 및 품질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황금향’은 착과량, 과실품질, 식감 등이 ‘부지화’보다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꼭지부 미세균열 현상이 문제였다.

수루미 꼭지가 오목한 모습 황금향 꼭지부분 미세균열


